
“미사와” 섬유 - OE 방적사의 용도 개발  

오사카부(府)에 있는 “미사와(三澤)” 섬유는 OE 사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으면서 커튼, 스토브의 심(芯), 카펫, 매트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실을 개발

하고 있다.  

커튼 소재로서는 장섬유와의 교직용 면사를 생산하고 있다. 3년 전에 오토

코로(Autocoro)의 스핀 박스(spin box)를 개체함으로써 일본에서도 몇 대 밖에 

없는 개조 정방기 “SCI-M”을 1대 설치하고 있으며, 품질이 균일한 “하이스펙

(high spec)” 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스토브의 “심” 소재는 레이온과 면의 혼방 소재로서, 스토브 메이커와 공

동 개발하였는데 두 섬유의 혼방률이 의외로 미묘할 정도로 까다로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2년 전부터 생산하고 있는, 재용면(再用綿)이 아닌 “미이용면(未利用綿)” 

70% 혼방사 “에코크레인”은 6수~14수까지 구색을 맞춰놓고 있다. 카펫, 매트 

소재로 수요가 많으며, 혼방사도 개발 중이다. 범포사(帆布絲)나 토트백

(totebag)이나 가방 등의 자재 용도로도 공급되고 있다.  

“미사와” 섬유는 오토코로 16대(168드럼), BD 3대(200드럼)을 갖추고 있으며, 

월 생산은 대략 2,500곤(梱)이며, 임방(賃紡)은 500곤 규모 정도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의 홈페이지에 의한 고객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2003년말 

컴퓨터를 통한 정보 이용 수는 매일 20건 이상이고, 매월 수 건의 의뢰가 있

으며, 점차 성과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컴퓨터를 활



용함으로써 “미사와” 섬유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  


